
봉 축 사
내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 입니다  

존경하는 불자와 국민여러분!

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혜와 . 

복덕을 다 갖추고 있음을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날입니다 모든 생명의 . 

대자유와 대열반을 선언한 날입니다. 

부처님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뿌리임을 . 

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. , 

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.

내가 존중 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하고 내 가족이 보호 받, 

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가. 

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내 얼굴인 이웃의 눈물을 닦아 . 

주어야 합니다 어떤 큰 아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. 

야 합니다. 

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

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. .  

열심히 일하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. 

를 세웠으며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습,  

니다. 

하지만 지금 우리는 물질을

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 

니다 돈이나 명예가 없으면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도 지키기 . 

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. 

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



윗 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기 쉬운 나라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기 쉬, 

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견과 사상이 서로 다르더라도 잘 살고자 . 

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나, 

라를 만들어야 합니다. 

어른을 공경하는 나라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키, 

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. 

불자와 국민여러분!

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아. 

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며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우리 , 

모두의 공업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아픈 통찰과 참회가 . 

있어야 합니다. 

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 지혜와 힘을 모아 안, 

전한 사회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맨 앞, . 

에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선할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

니다 종교인으로서 그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.

더불어 갑작스러운 여객선 사고로 길을 잃은 희생자들이 밝은 빛을 향하

여 나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가족 분들의 아픔. 

을 함께하면서 더디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

바랍니다.

바람과 햇볕이 원만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, 

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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